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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4. 5.16 비 판과 민주발전 
2. 5.16과 청제청책 5. 컬 론 
3. 청제청책의 이념척 배청 
1. 서 언 
본고는 첫째 5.16이후 약 3년간(1961.5. 16~1963.12.16)에 걸쳐 軍事
政府가 추진한 경제적 제반조치와 그 이념척 배경을 개관하고， 둘째 이 
에 대한 비판척 업창을 당시의 『思想界』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서， 셋 
째 1960년대 초 대립적 청치세력간의 이념적 갈둥 속에서 한국정치의 발 
전방향이 어떻게 모색되고있었는지를 살펴보려는데 목척올 두고있다. 
2. 5.16과 경제정책 
『韓園軍事華짧史』는 1961년 5월 16일 당시의 상황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首都 서울을 비롯하여 全國 各 主要都市홀 掌握한 華命軍은 軍
事華命委員會를 組繼하고 午前 9時 現在로 全國에 非常械嚴을 효布하는 
同時에 立法， 司法， 行政權等 一切의 張數政樓올 午前 7時를 期하여 引
受한다고 효言하였다. "1) 이 에 앞서 軍專옳命쫓員會는 전국 라디 오 방송 
1) 尊國軍훌훌짧史 編훌委員會， Ii'韓國軍훌훌命史.iI， 第 1 輯， p.329 (이 하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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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통하여 혁명공약 6개항을 발표하였다 2)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 
은 “혁명공약" 6개항 가운데에 “「民主」라는 문투가 한 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이 다 3) 
혁 명 후 3일째 인 5월 19일， 軍事薰命委員會는 그 명 칭 을 “國家再建最
高會議”로 개칭하고， 입법 • 사법 • 행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最高會
議”를 발족시컸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朴正熙 將軍이 張都映 將軍을 
대신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職에 취임하였다. 그는 “앓任解”에서 
“혁명”의 제 l 단계 과엽이 “짧先 달성”되었다고 밝히고 2단계의 추진 
의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죠월 -六일 軍훌훌命 훌훌훌 이후 월여에 걸쳐 혁명 과엽 완수에 노고가 많았 
던 張都曉 창군이 금반 얼신상의 사청으로 國家再建最홉會議 의장칙을 사임함 
에 따라 불초 본인이 議長의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그 
간 국민 제위의 절대척인 신엠파 협초를 얻어 부패와 부청을 일소하는 혁명과 
엽의 초기 옥표를 옳先 달성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을 전도에는 과거 십여년 
간에 걸친 훌政權下 積解로 인하여 국민 정제의 재건과 社會道義의 확럽 등 허 
다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읍니다. 
背水의 陣을 친 우리들에게는 이제 후퇴란 있을 수 없읍니다. 
國軍훌史』로 略함). 
2) 같은책 , p. iii. 다시 옮겨 보면 다움과 같다 :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척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 
공태세를 재갱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춘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 
시 한 자유우방과의 유대 를 더 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올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 
족청기를 다시 바로 장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착시킨다. 
4. 철망과 기아션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컬하고 국가자주정 
제재건에 총력을 청주한다. 
5. 민족척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섣력배 
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엽이 성취되연 참신하고도 양섬척인 청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청권을 。l 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엄우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3) 田顧， “죠一六華옮과 梅外論調 : 應民톨의 따뜻한 눈초리 w思想界.lI (1961 
년 7월 호)，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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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앞에는 오직 前進이 있을 따름업니다.‘l 
그후 半年이 지 난 1962년 2월 26일 朴議長은 團軍土官學校후業式에서 
행한 “힘1/示”에서 “薰命은 거사와 關敗勢力의 구축만으로 끝”날 수 없음 
을 명백히 하였다 5) 그에 의하연 5. 16은 “오로지 부패된 정치권력올 부 
인한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6)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國民에 
게 공약한 무거 운 華命課業들이 가로놓여 있기 ” 때 문이 다 7) 뿐만 아니 
라 5.16은 “민족 자체 가 자각하고 있는 이 상올 구현하는” 새 로운 “轉機”
가 되어야 한다 8) 여기서 朴 議長은 혁명의 종언이 아닌， 혁명의 새로 
운 시작을 선언하게 되었다. 
돌이 켜 보면 國家再建最홉會議 시 기 (1961.5. 19~1963. 12.16)의 두드러 
진 특정 중의 하나로 과감한 경제개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시 
기에 이룩된 경제개혁은 그후 60년대와 701건대의 경제청책의 기조가 되 
었다. 이 시기의 경제정책은 크게 보아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 금까지 의 경 제 적 부조리 를 -‘橋하기 위 한 “劇快政策”으로써 , 農뼈村홉 
利慣整理와 不正훌財者 및 不正公務員處理를 들 수 있다 4) 둘째는경제 
발전을 실현시 키 기 위 한 “推進政策"0 로서 第-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 10)
國土建設事業 11) 廳山I業地區開發 12) 輸出振興策， 商工業育成策 및 交
通;盧信事業13) 동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이와같은 推進政策을 보다 원활 
하게 수행하키 위 한 “支援政策”으로서 政府組織의 改編 14) 經濟企훌u院 
4) 대통령 비서실Ii"박청회 대통령 연설문 최고회의현.1 (1961년 7월~ 
1963년 12월) pp.3-4. 이하 『박대흉령 연성논집 1 .1로 略함. 
5) 같은 책， p.194. 
6) 같은 책 , p.225. 
7) 같은 책 , pp.248-249; 225. 
8) 같은 책 p.225. 
9) 같은 책 , pp.283-284, 1104-1105; 281, 465-477. 
10) 같은 책 , pp.286-287, 396-399, 415-418, 916-954, 1006. 
11) 같은 책 , pp.768-771, 954-977, 985-1003. 
12) 같은 책 , pp.285-286, 626, 977-985. 
13) 같은 책 , pp.1134-1268, 1212-22; 1132-1212; 399-400, 418-420, 1222-1268. 
14) 같은 책 , pp.337-342, 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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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 15) 國家企훌j制度의 創設16’， 財政 • 金顧政策 17’ 農村 • 水훌政策 18) 
各種經濟짧問委員會設置 19) 農村指導體系의 一元化 20) 그리 고 各種 法
令의 整理와 制定21)올 을 수 있다. 넷째는 기존의 제반청책 가운데 경 
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補彈政策”으로서 經濟外交의 강 
화 22) 藍훌 • 視察 • 實態調흉의 강화23) 및 勞使管理의 彈化24)를 을 수 
있다. 
3. 경제정책의 이념척 배경 
朴 議흉에 의하면， “혁명 제 2 단계”의 당면목표는 “國民道鏡의 확립” 
과 “國民經濟의 건설”에 있다 25) 여기서 특히 “國民道養”는 朴 훌훌長이 
추진한 경제개혁의 이념적 로대에 해당된다. 바꾸어 말하면， 朴 議長이 
추진한 경제발전의 이념척 토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國民
道養”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다옴에 朴 議長에 연설문에 나타난 “國
民道義”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朴 議長은 “國民道義”라는 말 
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한다. 예컨데 그는 “道養”， 26) “社會
道義" 27’ “社會氣風”， 28l “사회 질서 ”, 29) “社會敎化" 3이 “民心收拍”， 3l) 
15) 같은 책 , pp.663-664. 919. 
16) 같은 책 , pp.624. 628-652. 
17) 같은 책 • pp.1003-1067. 
18) 같은 책 • pp.1074-1131. 
19) 같은 책 , pp.482-485, 492-495. 
20) 같은 책 • pp.626. 663. 1070, 1093-1100. 
21) 같은 책 , pp.477-482, 679-681. 840-870 
22) 같은 책 • pp.395-396, 412-413, 678. 708-711, 712-723. 732. 
23) 같은 책 , pp.404-405, 410-411, 525-619, 664. 707-708. 717-718. 
24) 같은 책 • pp.423, 1324-1335. 
25) 같은 책 • pp.3. 6. 11. 17. 24. 35, 43. 98, 99. 100. 114. 140. 166, 223, 
245, 285, 310, 390. 
26) 같은 책 , pp.35, 99, 100, 114, 218. 
27) 같은 책 , pp.3, 20. 
28) 같은 책 , pp.25. 68, 69, 139, 363, 391, 403. 
29) 같은 책 , pp.126, 13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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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安定”， 32) “정 신혁 명 ”, 33) “A間華命”， 34) “A間改造”， 35) “社會改
造”， 36) “民族改造”， 37) “國民改造”， 38) “生活改善”， 39) “生活華命”， 40) “新
生活體옮ij" ， 4 1) “민족의 新氣風”， 42) 동등을 “國民道義”와 같은 의미로 사 
용한다. 
둘째 朴 議長이 말하는 “國民道義”의 기저에는 당시의 사회적 풍로 내 
지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깔고 있다. 朴 議長은 그의 연설문 
여러 곳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폐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예 
를들면 朴 議長은 이 렇게 말한다: “우리 민족의 커 다란 短點” 충의 하 
나는 “여러 가지 派關意識과 낡은 系讀에” 집착한 政治이다;43) 이때문 
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國家利益과 시대척 사명을 망각하고 요직 특 
정 청당이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꾀한 나머지 廳雜한 派爭과 j固훌化된 
魔敗로 인한 치욕의 기록만을 남겼”다44);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같이 
말이 많고， 서로 헐뜯는 사회는 없”다 ;45) “우리 사회를 살펴보건대， 훌흉 
略中陽이 많".2.며 46) “옳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親切性이 우리 에 게 는 
아”쉽다 ;47)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할 일을 다하지 않고 빈곤만 
30) 같은 책 , p.240. 
31) 같은 책 , pp.6, 16. 
32) 같은 책， p.ll. 
33) 같은 책 , pp.9, 14, 457. 
34) 같은 책 , pp.172, 173, 183, 403. 
35) 같은 책 , pp.191, 195, 269, 282. 285, 367, 383, 390, 391, 392, 402, 
496, 497. 
36) 같윤 책 , p.367. 
37) 같은 책 , pp. 402, 552. 
38) 같은 책 , pp.25, 34, 90, 112, 141, 238, 446, 562. 
39) 같은 책 , pp.230, 238, 4, 5. 
40) 같은 책， p.235. 
41) 같은 책 ‘ pp.67, 238, 363. 
42) 갈은 책 , pp.438, 442. 
43) 같은 책 , p.552. 
44) 같은 책 , p.463. 
45) 같은 책 , p.193. 
46) 같은 책， p.7. 
47) 같은 책 ,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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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탄하는 자포자기적 기풍으로 세월을 보내었”다 ;48) 또한 “뚜렷한 방 
안도 없이 남을 헐뜯기만 일삼는 퇴보척이며 파괴적인 청쟁”이 비일비 
재하였다;49) “우리는 건국 이래 모든분야에서 觀顧와 모순과낭비와醒 
빼을 겪으면서 ...... 後進國家經濟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50) “한 방 
울의 땀을 흘리 치 를 피 하면서 〈政治過乘U>으로 非生塵的인 政商輩가 애 
국을 口頭輝으로 뇌이고 있는” 것이 “목전에 전개된 오늘의 현실”이다; 51) 
“일부 청치언들”은 “애국적 目標達成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척 부작용 
의 현상을…代案 없는 비 난의 政略的 對象A로 삼고 있”다 52) 
朴 議長은 특히 “우리의 혁명 과업을 실패로 몰아 넣으려는 모략 • 중 
장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53) “우리 들의 혁 명 에 대 하여 
곡해하고 屬疑的인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서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54) 
朴 議長은 第三共和國의 “憲法案에 대 하여 ”서 도 “일부 계 충의 왈가왈부” 
가 있음을 지적한다 55) 
朴 議長은 말하자연 다양한 의견이 상호 경합 • 경쟁하며， 때로는 상 
충·대렴하는 것이 모든 정치셰계에 공통된 속성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와 같은 의견의 대립을 오직 우리 사회에만국한된 “고질”과 “악 
숨”으로 매도하였고，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명리현상”으로 진단하였다. 
여기서 朴 議長은 차제에 “우리들의 주변에서 혁명과엽의 수행과 새로 
운 民政下의 앞날을 저해하는일체의 모략중상과 註告와暴力行寫는 물 
폰 自 f활과 모든 社會惡의 근원”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56) 그 
에 의하면， “헐뜯고 욕하며 시기하던 퇴폐한 道義는 이제 완전히 씻어 
48) 같은 책 , p.179. 
49) 같은 책， p.51 1. 
50) 같은 책 , p.184. 
51) 같은 책 , p.570. 
52) 같은 책 , p.472. 
53) 같은 책 , p.6. 
54) 같은 책， p.17. 
55) 같은 책 , p.260. 
56) 같은 책 ,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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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57)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서로 냥을 헐뜯고 욕을 하고 꼬집고 모략 • 중상을 하는 이런 態度， 이 
런 思考方式”으로 “과연 우리 나라를 재 건하고 근대화할 수 있는”지 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58) 朴 議長의 이와같은 우려는 1962년 3.1節
“記念解”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한 가족을 말하더 라도 화목하고 단란하며 튼튼한 가갱 은 이 웃 사람들도 우 
러러 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밤낮 不和만 계속되고 살림이 어지러워지면 그 
컬과는 어떻게 되겠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個A이나 家處이나 國
家나 그 이치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91 
여기서 朴 議長은 “부질없는 비판과 反目對立으로 파문과 분열을 조 
장하는 등 민족의 단결을 그르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다라고 경고한다 60) 한마디로 朴 議長이 “혁명 제 2 단계”의 당면목표로 
설정한 “國民道義”의 이면에는 이와같은 정치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 칼려 있다. 그것은 다양한 의견간의 대럽과 상충을 본질로 하는 정 
치세계의 기본속성을 단순한 “모략과 중상”과 동일시함으로서， 결과적 
으로 정치세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하자연 朴 議長의 “沒政
治的” 내지는 “反政治的” 이데올로기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國民道義”에는 긍정적 요소도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 
로 “우리는 아직 재기할 수 있는 力量을 가진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 
에 엽각하여， 낡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특히 경제말전에 불가 
결한 새로운 가치관을 재창조하자는 호소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國民道義”의 기저에는 한국사회전반에 대한 朴 議長의 否定的 評
價가 짙게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와같은 점 은 1962년에 출간된 『우리 民族의 나갈킬JJ(東亞出版社)에 
서도 엿보인다. 특히 이 책에서 朴 議長이 지적한 “우리民族의 惡、遺옳” 
57) 같은 책 , p.148. 
58) 같은 책 , p.527. 
59) 같은 책 , p.200. 
60) 같은 책 ,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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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항목-1. 事大主義的 自立精神의 缺如 2. 게￡름과 不勞所傳顧念;
3. 開f，fj精神의 缺如 4. 企業心의 不足 5. 惡、性的 利己主義 6. 名響
觀念의 缺如 7. 健全한 批判精神의 缺如 等61)_은 이 상에서 밝힌 부정 
적 시각을 가장 잘 집약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朴 議長이 말하는 “國民道義의 확립 ”은 이 상과 같은 우리 歷史의 부 
정적 전통을 改華 • 改造함으로써， 짧게는 경제재건을 조속히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民主福社國家”를 건설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사실상 朴 議長은 “혁명의 제 2 단계”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으로 정 당화한다. 그는 “華命”의 궁극적 목적 이 “전 政權의 非民主
的언 모든 잔재를 일소” 함으로써 “진청한 自由民主主養의 土台를 세우 
는데 있”다고 션언한다 62) 그에 의하연 “우리는 올바른 民主政治， 참다 
운 經濟再建， 청신한 國民道義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日夜 분투하고 있” 
다는 것이다 63) 뿐만 아니라 “우리는 ... 이 나라 민주주의의 완전한 開花
結實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切開手術에서 오는 陳痛올 감수 
하고 극복해 야만"64)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첨은 朴 議흉이 民主主義에 대해 보여주고있는二 
重的 態度이 다. 朴 議長은 한펀으로는 홈政治A들이 표방한 이 른바 “외 
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펀 스스로를 
“진청한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자쳐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軍”
이야말로 “말없이 민주주의률 행동ξ로써 실현한” 민주의 보루라고 확 
신한다. 朴 議長은 1963년 大統領選뿔期間중에 행한 한 “演說"(9월 28 
일)에서 다음과 같이 로로하고 있다: 
••• 솔찍히 말해서 大빼民園에 있어서 구갱치인율 보다는 우리 國軍將兵들이 
민주주의률 지켰다고 업으로 며툴지는 않치만， 과거 六·二五사변융 천후해셔 
61) 朴正熙， r우리민족의 나갈킬JI (셔율， 짧亞出版社， 1962), pp.84-96. 
62) u'박대통령 연설논접 1 .JI, 위의 쩨， p.118. 
63) 같은 책， p.98. 
64) 같은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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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조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율 밭았융 예， 大.. 民國의 민주주의를 보호하 
기 위해서 피와 옥숨을 바치고 나와서 싸움 것이 누구였융니까? 
우리는 말없이 민주주의를 행동￡로써 실천한 것입니다. 
당시 훌政治A플은 후땅으로 전부 피란 가서 안전하게 지냈읍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子弟을은 척당한 수단S로 전부 軍顧에 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냈융니 
다. 심지어는 자기 아을올 美國에 留學보내어 흉爭에서 도피시킨 사랍들이 다 
수 있다고 하는 중거를 본인은 가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안밤에 앉아서 업으로 
만 떠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民主主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업니 
다 65) 
民主主義에 대한 朴 議長의 二重的 態度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설에 나타나는 두가지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냐 
는 立法府 중심의 議會民主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行政府 중심의 민주 
주의 즉 朴議長이 말하는 “현대적 救民精神"66) 에 입각한 민주주의 또는 
“行政的 民主主義”이 다. 
朴 議長은 議會民主主義에 관한한 극히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은 명백하다. 이청은 그의 연설문을 살펴보연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건국과 동시에…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福祖를 위하여 뼈國하여야 할그 
이른바 정치인들은 이기척인 권력을 위한 투쟁무로 인하여 가장 불행 
한 議會主義의 E흉落을 가져”옹 장본인이다 67) 심지어 “민주주의란 國會
議員과 新聞記者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극언까지 하는 국민이 나타날” 
청 도였다 68) 뿐만 아니 라 우리 국민들 역 시 그동안 “지 나치 게 依他的이 
었으며， 무책임하고 利己的이었a며， 著용와 浪寶를 茶飯事로 하고， 자 
유와 放織을 혼동하여 法과 練序를 지 키 지 않았”다 69) “우리 는 그동안 
주어 진 西歐 民主主議 힘j度를 移植해 서 , 그 형 태 만을 모방해 왔”으나， 
“우리의 풍로와 생리에 맞지 않았던지 허다한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중 
65) 같은 책 , p.530. 
66) 같은 책 , p.184. 
67) 같은 책 • p.184. 
68) 같은 책， p.53. 
69) 같은 책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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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특히 “推抽한 議會政治와 부패한 정치인들은 派爭과利權과 감투 
싸움에 寧日이 없는 나머지， 社會표義를 한없이 어지럽혀 야박한 思考
만이 顆漫하”기에 이르렀다 70) 朴 議長은 특히 5. 16발발 당시 우리나라 
議會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5.16과 더불어 “언쟁과 절 
망적 투쟁만을 일삼는 議會를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변한다 71) 
朴 議長의 議會民主主義에 대한 가장 집약된 견해는 그가 옮美기간중 
外交協會에서 행한 “演說"(1961년 11월 17일) 가운데 나타나 있다: 
... 美國이 짧은 군청 기간에 가르쳐준 民主主養를 우리 국민은 열성척￡로 받 
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것은 民主主義의 껑질 뿐이었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위대한 民主主義의 꽃을 피우게 하는데 토대가 된， 걸고 고 
생스러운 투쟁으로 이루어진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 
... 우리는 民主主義에 대해 가장 중요한 基盤 즉 經濟自立， 건전한 精神， 法
的 fk序 및 社會正義를 인식하고 발전시키지 못하였읍니다 • 
... 우리 국민…대부분은 無氣力·依他心·利己主義에 빠졌던 것입니다. 책임 
이 따르지 않는 자유의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放維 • 混亂 • 無縣序 및 落觸만이 
있었읍니다 . 
... 民主主義는 陰짧 • 中陽 • 짧略으로 타락하였읍니 다. 樓力톨은 책 임 감이 없 
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어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펀 자들과 공모하여 巨富
를 축척하였읍니다. 資本家들은 청치인들과 결탁하여 부당한 방법 A로 융자를 
받고 탈세를 하고 密輸와 不正훌財를 일삼았읍니다 • 
... [젊은이들〕은 노력함이 없이 인생에 있어서의 안이한 성공을 바랐던 것업 
니다 . 
... 농민들은 그들의 수확물을 先賣해야 했고거리에는 혈색이 나쁘고 쇠약 
한 失職남녀가 범랑하였으며， 하루종일 일하여도 겨우 굶주린 배를 채우기조차 
도 힘들었읍니다. 
金홈뽀機關은 소수의 금융가들의 손아귀에 농간되었E..며， 政治A을과 결탁하여 
짧濟의 독점이 大짧의 出血을 강요하였융니다 
... 그 당시의 韓國 實↑좁은 만신창이가 펀 정치체제로서 그 이상 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읍니다 72) 
70) 같은 책 , p.28. 
71) 같은 책 , p.120. 
72) 같은 책 ,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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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議長의 議會民主主훌훌體制에 대 한 批判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척 할 
점윤 혁명초기에 朴 議長이 議會民主主義의 개혁에 대해 가졌던 비교적 
낙관적 입장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즉 민정이양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급 
속도로 퇴색하였다는 점이다. 초기에 그는 “지난날의 왜곡된 民王主義
를 지양하여 우리에게 알맞는 민주주의를 재확렵할 수 있다고 확신”하 
였다 73) 그러나 민정이양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朴 議長의 이와같은 
낙관론은 회의론으로 급변하였다. 이것은 그의 일련의 연설문 특히 舊
政治A과 관련된 주요 聲明書 가운데서 엿볼 수 있다. 
예컨데 朴 議長은 「政治活動홉化法」 공포에 즈음한 “特別談話"(1962
년 3월 16일)에서 “과거의 政治的 鷹敗와 무능은 政黨과 國會를 중심￡ 
로 하여， 이에 아부하고 뇌동한 官傑·企業A 풍에 의해서 만성화하었 
고， 그 결과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것이니 만큼， 舊政治A
들은 그 당시의 여야를 막흔하고 국민 앞에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 또는 자파의 정치적 세력 
부식을 일삼고 政治舞훌에서의 재기를 몽상하는 훔觀無따한 자들이 허 
다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政權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면 몹서리치는 政治的 關敗가 다시 대두하리라는 것 
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경고한다 74) 
그후 1년이 지난 1963년 2월 18일에 발표된 시국수습에 관한 “二 • -
八談話”에서 朴 議長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개탄한다: 
지난 50일 동안 민주정치의 새 역사를 창초할 갱치활동을올 職親할 때， 새로 
운 정치척 체질 개선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는 커녕， 오히려 
훌惡을 벗어나지 못한 옛 모습 그대로의 정치 양상에 본인은 버할 바 없는 실 
망과 그리고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국가 장래에 대하여 무한한 不安올 
금할 걸 없읍니다 75) 
73) 같은 책 , p.123. 
74) 같윤 책 , pp.205-206. 
75) 같은 책 ,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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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허용된 갱치활동재개와 이에 뒤따른 청치척 구습의 재연， 그 
리고 이에 대한 朴 議長의 “실망”과 “국가 장래에 대”한 “무한한 不安”
감은 그의 5.16 제 2 주년 “紀念解”에서도 되풀이 나타나고 있다: 
... 금년 초흉 기하여 허용한 政治活動再開 이후로 천개펀 政局의 動向에서 우 
리는 허다한 실망과 비애블 느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은 이 나라 청치인들 
의 自省과 자숙을 통한 새로운 청국의 탄생융 기대하였고 청신한 政治的 췄圍 
氣의 조성올 갈망하였던 것이나， 불행히도 일부 정치인들은 혹호빼을 한 우리들 
의 진의플 너무도 일방척으로 곡해하였으며 1홈fl;課業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엽척 전체의 종합척이고도 거시척인 논형과 달리 技葉的이고 말초척인 부연에 
시종하였고 건전한 政훌政治의 철실한 현실척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파벌 
과 계 보를 중심 으로 한 對立反 텀 과 離合集散을 거 둡하는 혼탁한 政局의 推移를 
우리는 목격하였던 것업니다. 
여 기서 朴 議長은 훌훌會民主主義에 대 한 代案으로 行政的 民主主義률 
강력히 제창하게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민청참 
여”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하였다. 마첨내 朴 議長은 1963년 8월 30일부 
로 “轉投”함과 동시에 “民政” 참여의 굳운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 
였다: 
본인은 군사혁명올 일으킨 한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일.E...킨 
혁명의 결말융 맺어야 할 역사척 책임을 통강하면서 二년에 걸친 군사혁명에 
종지부롤 찍고， 혁명의 악순환이 없는 조국 채건을 위하여 항구적 국민혁영의 
像$， 第三共和國의 民政에 참여할 것올 결심하였읍니다. 
오늘 兵營을 물러가는 이 군인 〔은〕…국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흘 드리연 
서， 다옹의 한 구철로써 轉彼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不運한 軍A이 없도록 합시다. J76) 
이상의 논의로 보아， 朴 議長이 議會民主主議에 대한 부갱적 입장올 
취했던 것은 명빽하다. 이점은 특히 朴 議長이 제창한 行政的 民主主議
論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朴 議長이 말하는 이른바 “行政
76) “빼投式에 서 의 演說끼 같윤 책 , p.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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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民主主藏”롤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朴 靈長이 행청부의 역할올 얼 
마나 중시했는가; 또는 경제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갱부롤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朴 議흉이 행청부를 중시한 첫번 
째 예로서 5. 16 칙후 “政爭을 일삼았던 立法部”는 즉시 “해산시킨” 반면 
“內聞은 그 형태와 기놓을 그대로 유지”시컸던 조치를 들 수 있다 77) 두 
번째 예로는 朴 議長이 공무원과 관련하여 행한 연설의 횟수를 들 수 
있다. 朴 議長은 最高會議 議長ξL로 재임했던 30개월 동안 총 21회에 
결쳐 공무원과 관련된 연설을 행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것은 명균 1개 
월반마다 1회 청도의 연설을 한 꼴이다. 이것을 다른 분야(농촌과 농민 
-13회 ; 군-10회 ; 갱치인-8회 ; 국민운동-6회 ; 국민일반-6회 ; 노동 
단체 -5회 ; 교육-5회 ; 언론-3회 ; 종교-3회)와 비교해볼 때， 최저 2 
배 내지 최고 6배에 해당된다. 朴 훌훌長의 행청부우선주의 내지는 행청 
부 접대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연 다옴과 같다: “전국 곳곳에 i훌透해 
들어 가는 -元化된 彈力한 行政體옮u에 의 해 -絲不홉L하게 수행되 는 과 
감하고도효율척인 사회-경제개혁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朴 훌훌長의 
이러한 행청부우선주의는 단시일내에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일 
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펀 우리사회에는 일종의 “-絲不홈L의 物
神主義”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것은 사회의 모든 부면에 결쳐 획일화와 
경직화를 가져왔다. 행정부우선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朴
議長이 말하는 “行政的 民主主義”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朴 議長은 『우리民族의 나갈킬』에서 행정부가 先導해나가는 개혁의 이 
녕으로서 이른바 “行政的 民主主義”論을 제창하였다 78) 朴 議長이 말하 
는 “행정적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당사자주의에 업각한 정치론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모든 매개척 청치과정 또는 매개자로서의 청 
치인을 배제시키고， 정부와 국민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직접적 접촉을 
77) 갇은 책 , p.120. 
78) Ií우리 民族의 나갈킬.1， 위의 책， pp.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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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치를 수행한다는 일종의 정치척 당사자주의로 이해된다. 
朴 훌훌長은 이 러 한 당사자주의 만이 “많往의 關敗를 -據하고 國民들의 
自治能力을 彈化하”고， “社會正義를 具現”할 수 있다고 멈었다. 이와는 
달리 “政治的 民主主義의 理念을 살린다는 名目에서 당장 選驚를 한다 
고 하여 기 왕의 나쁜 毒素가 一朝一장에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역 
설한다. 행청적 민주주의는 달리 말해서 “「위에서」 내리닥치는 民主主
義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래서」 올라오는民主主義， 이래서 깨달은 民
主主議”로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行政府의 ... 職權行使에 있어서” 국민의 
“批判”과 “建議”를 활성 화시 킴을 뭇한다. 이 경 우， 한면으로는 당사자 
인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통로가 열리게 되며， 다른 한펀 
“國會議員” 또는 “新聞記者”와 같은 비 생 산적 매개 과정 을 배 제 함￡로써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첨에서 朴
議長의 행정적 민주주의론은 素朴한 民主主義論 또는 비정치적 민주주 
의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 민주주의는 한국정치를 
脫政治化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一見해서 행정적 민주주의흔은 직접 
민주주의론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직접민주 
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의 행사 즉 “職權行使”는 어디까 
지 나 “행 정 부”에 속해 있기 때 문이 다. 국민은 다만 정 부의 “職權行便”에 
대해 “비판”이나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국민들의 “비판” 
또는 “건의”가 행청부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도 갖일 수 없음은 자명하 
다. 이들 “비판” 또는 “건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전적 
으로 행청부의 “善意”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요컨데 행정적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윗분”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권위주의로 타 
락할 수 밖에 없다. 물론 朴議흉은 행정적 민주주의가 “어디까지나 「아 
래서」 올라오는 民主主義， 아래서 깨달온民主主義”임을 애써 강조한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아래에 의한 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 
는다. 이러한 사실 즉 행정적 민주주의가 아래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 
라는 사실은 행정척 민주주의가 실재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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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朴 議長에 의하면， 모든 행정은 종전의 “文書行政”이 아닌 “確認行政”
이라는 새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반드시 “지시· 
감독·확인”의 절차블 밟아 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총리실의 “企훌l統 
制官”과 各 部處의 “企劃調整官”은 새로운 확인행정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중추기관으로 신설되었고， 청와대 비서실은 이러한 중추부의 최고의 
사령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행정적 민주주의는 이런 점에서 모든 “이 
니셔티브”가 “위에 의해” 그리고 “위로부터” 독접적으로 수행되는 기본 
적￡로는 행정체계의 한 유형에 속한다.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 
의라는 정치적 이념의 옷을 업힌 開發위주의 행정체제 또는 이러한 開
發理念에 충실하려는 국가경영체제이다. 
따지고 보면 행청척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2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 
져왔다. 첫째는 일체의 정치적 매개에 대한， 따라서 “政治的 民主主義”
또는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풍조였다. 이러한 불신풍조는 결과적으로 維
新體制(1972. 10~1999. 10)블 가능케 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둘째는 
국민과의 직접적 접촉의 강화， 따라서 국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 기반의 조성이었다. 朴 政權 18년간에 걸쳐 양적 • 질적 팽창을 거듭 
해온 中央情報部의 歷史는 후자에 대한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 한 사실은 당시 의 “우리 나라” 또는 “亞世亞”의 역 사적 발전 
단계에 비추어， 朴 議長은 “서구식 民主主義”로서는 결코 “寶效블 거두 
기 힘”들다고 확신했다는 점이다. 그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논하는 冒
頭에셔 이것을 거톱 확인하고 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 라 亞世亞의 一般的인 社會鐘濟的 情勢가 몇 개 의 나라를 
除外하고는 西歐에서 直輸入해온 民主主養가 그 實效률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79) 
79) 같은 책 ,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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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16 비판과 민주밭전 
그러면 5.16올 일무킨 一部 軍部努力에 대해 당시 비판켜 세력을의 입 
장은 어떻하였는가? 본 논문은 5. 16 당시의 비판적 업장을 일단 『思想
界』에 나타난 논설들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思想界』
를 택한 이유는 2가지점으로 칩약된다. 첫째 『思想界』는 당시 우리 사 
회의 비판세력을 총콸했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60년대를 주도 
했던 영 향력 있는 비 판세 력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 ; 둘째 『思想界』는 당 
시에 표출된 다양한 비판적 견해들 가운데， 오늘날 누구나 접할 수 있 
는 기록된 자료의 형태로서， 또한 비교적 체계화와 재구성이 용이한 『月
刊誌』의 형태로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思想界』는 5.16이 발발한 다음달인 1961년 6월 호부터 자신들의 입 장 
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논설문중 가장 중심적인 것은 張浚河8이 
씨가 “집필한"보다 갱확하게 말해서 “대부분” 그에 의해 집펄된­
“卷頭言”이다. 이들 “卷頭言”은 1961년 6월호부터 시작하여 軍政이 종 
료되 는 1963년 12월 호까지 의 31개 월 간에 걸 쳐 -增刊號 3號를 포함하여 -
총 34펀에 이른다. 이들 34펀올 다시 주제별로 보연 5개의 항목으로 구 
분된다. 첫째는 “정치발전”에 관한 것￡로 21펀이 여기에 해당된다 81) 
80) 그는 당시 『思想學』의 “編輯發行 印.!i!UA" 代表였다. 
81) “죠一六훌命과 民族의 進路" (61년 6월 호 : 이 하 61-6의 방식 으로 표기 한 
다) ; “緊急을 훨하는 華命課業의 完援와 民主政治에로의 復觸" (61-7): 
“八 .-五解放과 우리 民族의 課題" (61-8); “昨今의 ￡짧勢에 붙이 는 몇 마 
디 "(61-9); “一九六一年을 보내 연서 "(61-12); “-九六二年의 課題"(62-1) ; 
“自由의 確保가 觀共의 길이다"(62-6); “科學하는 政府， 科學하는 國民”
(62-7); “民政復觀률 -年 앞두고"(62-8); “指導者흘 고르는 마음"(62-10) ; 
“묵은 해 는 가고"(62-12); “一九六三을 맞￡며 "(63-1) ; “國民의 「沈默의 
소리 」에 귀 율 기 울이 라 ! "(63-2) ; “民主主養의 동은 터 오르는가 ? "(63-3); 
“議會民主主養흘 諸略하지 말라"(63-5); “歷史는 이 時期흘 어떻게 審判할 
까 ? "(63-6); “破健 直前에 서 서 "(63-7); “公明選뿔는 公約六項鷹行에 서 
비 롯한다"(63-9); “홈惡과 新惡은 다 같이 물러 서 라 ! "(63-10); “누가 國
民을 數觸하고 있는가? "(63-11); “對日低쫓勢와 民族自立"(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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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한 • 일관계”에 관한 것A로 6펀이 여기에 속한다 82) 셋째는 “한· 
미관계”에 관한 것A로 2펀올 들 수 있다 83) 넷째는 “문화발전”에 관한 
것으로 4펀올 들 수 있다 84) 다섯째로 “『思想界』의 역사척 과제”에 관 
한 것으로 5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85) 
『思想界』의 5. 16 사태 에 관한 명 가는 초기 와 후커 간에 상당한 차이 를 
보여준다. 5.16이 발벨한 처음 몇개월간 『思想界』는 단순한 中立 또는 
觀望的 입장을 취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思想界』는 5. 16에 
대해 척극적 지지와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척어도 초기 4"" 
5개월간 『思想界』는 “비판척 지지의 입장을 취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이 
것은 1961년 6월호의 “卷頭言”을 보면 알 수 있다. “五 • 一六華命과 民
族의 進路”라는 제 목이 붙여 진 이 “卷頭言”은 “五 • 一六”이 “不可避한 
일”이 었다는 점 과 “五 • 一六華命은 四 • 一九후命의 否定이 아니 라 그 
繼承”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 죠 .-六옳빼은 우리 들이 육성 하고 開花시 켜 야할 民主主義의 理念에 비 추 
어 폴혜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날 수 없으나 위급한 民族的 現.
에서 볼 때는 不可避한 일이다草命公約이 압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無館
하고 始息的인 執權黨과 政府가 수행 하지 뭇한 四 • 一九훌命의 과업 을 새로운 
華짧勢力이 수행 한다는 點에서 우리 는 五 .-六華옮의 척 극적 意養를 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五·一六華命은 四.-九華빼의 否
定이 아니라 그 繼承， 延長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861 
82) “韓 • 日問題의 解決을 再論한다"(61-10) ; “一九六二年의 課題"(62-1); “觀
濟開發五個年計劃과 韓 • 日問題"(62-2); “議會民主主義를 훌흉略하지 말라” 
(63-5) ; “따룡의 歷史를 되풀이 하지 말자 ! "(63-8); “對日低쫓勢와 民族
g 主’'(63-12) . 
83) “一九六二年의 課題"(ô2-1) ; “우리 는 美國國民에 게 묻고자 한다"(62-3). 
84) “百號紀念特別增刊號를 내면서 "(61-액호 기념특별중간호) ; “이 땅에도 르 
네쌍스가 텔來해야겠다"(62-5); “「보다 나은 文學」을 위해 "(62-特大號) ; 
“現實은 送視하는 內面的 經驗의 눈이 아쉽 다"(63-特大號). 
85) “本誌 100號 紀念號플 내면서’'(61-1 1) ; “우리는 왜 『思想界』를 내는가 Y" 
(62-4); “새 世代가 우리 의 希望이 요 힘 이 다"(62-9); “또 다시 知짧A들에 
게 커거冠을"(62-11) ; “信賴感에 기 반한 「마음의 후命J"(63-4). 
86) 같은 책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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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에 대한 『思想界』誌의 적극적 내지는 비판척 치지와 관심의 표명 
은 이후 4"'5개월간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軍事政權이 점 
차 안정기에 들어가고， 또 民政참여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rr思
想界』의 업장은 급격히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963년 6월호 
“卷頭言”에서는 “의회민주청치” 이외의 “여하한 형태의 「假裝된 軍政延
長J"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임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 彈權的 忍意의 지배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軍政에 대한 떳떳한 代案으로 
가지고 여하한 형태의 「假裝된 軍政延長」도 깨끗이 자취블 강춘 의회민주정치 
의 正道에 복귀하기 위한 畢國的 與望과 노력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 주장이다 87) 
본 논문에 서 는 『思想界』의 초기 입 장을 특히 당시 독자들에 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威錫憲 선생의 논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경제 
말전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威錫憲 선생은 “五 • -六을 어떻게 볼까? "88)에서 “요새는 초면， 구 
면， 유식， 무식， 남， 녀， 노， 소를 물을 것 없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 
면 맨 먼저 하는 말이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J하는 것”이라고 당 
시의 분위기는 요약하면서， 5.16을 첫째 민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사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연 “이것은 나라 전체가 몸살이 아니라 마마를 하 
고 있는 것이요， 민족의 늙은 어미가…애기를 낳고 있는 것”과 같은 대 
사건이다 89) 
둘째 5. 16은 “마지막” 혁명이다. 威 선생에 의하면， “사람마다” 하는 
말이 “이벤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는 이 말이 결코 예삿말이 아니라 
는 점에 주의한다. “누가 가르친 것없이 하는 그런 말은 하늘 말씀이 
다.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왜 마지막인가? 칼뽑 
아 들었A니 마지막이”다. “이번에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옷하면 공 
87) ["思想界J (63年 6월 ), p.26. 
88) ["思想界J (1961년 7월호)， pp.36-47. 
89) ["思想界J(61-7)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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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이 다 돼 버리는 것 밖에 길이 없단 말이다. 혁명 일던 새벽에 외 
친대로 百R竹頭에 다시 한 발걸음을 내킨 것이다 "90) 
셋째 5.16은 한 단계 “낮아진 혁명”이다. 威 션생에 의하면， “먼저번” 
의 “학생혁명” 해에는， 
... 맨 주먹으로 일어 났다. 이번은 칼을 뽑았다. 그 혜는 믿은 것이 정의의 볍 
칙， 너와 나 사이에 다같이 있는 양심의 권위， 도리였지만， 이번은 믿은 것이 
연 알과 화약이다. 그만큼 낮다. 그 혜는 민중이 강격했지만 이번은 민중의 감 
격이 없고 우표정이다. 그 째는 대낮에 내놓고 행진올 했지만 이번은 밤중에 
몰래 갑자기 됐다. 그만큼 정신척￡로는 낮다혁명은 질패할 수록 정신척으 
로는 내려가는 법이다. 먼저벤에 실패했기 혜문에 자연 이번은 그렬 수 밖에 
없다내려갔을 수록 다시 하는 사람은 더 힘이 드는 법이다. 이번 혁명은 그 
힘든 것이 학생혁명의 유가 아닐 것이다. 때려서까지 아니 들으면 가두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벤은 갇히는 것이다. 그래 강격은 없고 두려움만이， 의 
견을 발표할 용기는 없고 그저 가만 있음만이 있는 것이다91) 
넷째 5. 16은 극도의 “不安”강을 주는 혁명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 
의 눈에는 “우선 깡패 좀 없고， 썩어진 관리꼴 아니 보고， 잣간 좀 조 
용하니， 좋다 좋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행진의 뭇으로 볼진댄 이것”은 
“자칫하면 떨어져 죽는 낭떨어지 위”로 가는 것 같은 아주 숨막히는 순 
간이다. 威 선생은 당시의 긴장과 “不安”이 감도는 政局을 이렇게 기술 
하고 있다: 
... 솔직히 말하연 「이러다 잘못되연 어쩌나? J하는 불안속에 싸여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공산당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판단과 공포심은 
어떻게 우식한 사람 업에서도 다 나오고 있다. r이러다가 ... J라는 것이 무엇일 
까? 까 내놓고 말하면 「만일 군사독재가 됐다가는」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광대출넘기를 한다. 成則君王이요 敗則않驗이다. 혁명올 일으킨 군인도 그런 섬 
청일 것이요， 보는 군중도 그렇다.… 그러나 보는 사랍은 不安이지， 安心할 수 
가 없다. 구경은 바로 그 不安 째문에 하는 것이지만， 갱치는 구청일 수는 없 
다 92) 
90) 같은 책， p.39. 
91) 같은 책 , pp.39-40. 
92) 같은 책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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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특히 2가지 첨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었다.1) 風 션 
생은 5.16을 전후한 당시의 정황이 한펀으로는 공산화의 위협 즉 좌파 
척 위협에 직면했었음을 시인함과 통시에 다른 한펀 “군사독재”의 위험 
성 즉 우파적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었음을 간파하였다는 점이다. 2) 威
선생은 “청치는 구경일 수는 없다”고 분명히 옷박는다. 이것은 한펀으 
로는 정치척 관망주의 또는 청치적 사변주의에 대한 비판임과 통시에， 
다른 한혐 이러한 관망주의 또는 사변주의가 빠지기 쉬운 “燒律”主義
또는 “冒險”主義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된다. 그는 당시와 같은 위기 상 
황에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겸손”에 바탕을 둔 “모험”이라고 말한 
다. 威 선생이 말하는 이른바 “겸손”에 바탕올 둔 “모험”이란 결국 “신 
중" (prudence)을 뭇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威 선생은 역사적­
청치척 섣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風션생은 이 
렇게 말한다: 
... 이번 일이 터지끼 바로 二， 三일전 남북협상을 주장하떤 학생 몇 사람이 
나한태도 의견을 물은 일이 있다. 그틀의 말하는 것을 들은즉 도무지 자신 없 
는 소리였다. r어쨌거나 접촉해 보노라변 무엇이 나오치 않어요 ?J하는 것이었 
다. 그래 나는 「무조건 말리는 것 아니지만， 자신 없이는 철대 하지 바라. 
정치 무대는 연주장소일 수는 없다」하고 말해 준 일이 있다. 연구자료도 돼서 
는 아니되는 정치를 구청성리로 할 수는 더구냐도 없다. 그러므로 옛 어진이 
말이 君子는 居易以候命이 요， 小A은 行險以曉偉〔君子는 펀 얀하게 거 하면서 命
을기다리고， 小A은 모험올 행하연서 요행을 바란다-필자譯〕이라 했다. 혼히 
乾坤一椰이란 말을 하지만， 生은 冒險이란 말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연마나 
많은 죄악이 되는치 모른다. 그런 말 그런게 엽은 뜻으로 쓰는 것 아니다. 
모험융 해야하지만 그것은 경손한 사랑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손에 칼을 틀고 겸손하기는 참 힘이 드는 힐이다 93) 
다섯째 5. 16은 빨리 淸算되어야 할 혁명이다. 비유적￡로말해서 “五·
一六”은 초여름에 “한 번 펀” 찬란한 “꽃”과 같다. 威 션생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학생이 잎이라면 군인은 꽃이다”; “꽃은 찬란 
93) 같은 책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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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잎의 유가 아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꽃보다는 “잎” 
이 “영원히 걸어야”한다; “잎은 길이길이 있으묘로 나무에 그 바치는 
바가 있지만 꽃윤 깨끗이 떨어지으로 그 나무를 위해 영원히 공헌하는 
것이 있다" “꽃은 활확 피었다가는 깨훗에 뚝 떨어져싹 환따. “〔방점 
은 필자의 것〕 
여기서 유의할 점은 威 선생이 “꽃”에 대한 의미규청과 관련하여 “깨 
끗”이라는 말과 “떨어진다”는 말을 반복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1) 威 션생에 의하연， 꽃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花落
能成實이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법이다 ; 마찬가지로 5. 16도 
“꽃”처럽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威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 죠 • 一六은 빨리 그 사명을 다하고 잊어져야 한다. 노량진두에서 많지는 
않지만 흐른 피는， 그 알고 모르고를 물융 것 없이 전 국민이 스스로 흘려 역 
사의 제단에 바친 것이다. 그것은 부득이 하여 한 번 참깐 할 것이요， 펼수록 
은 없어야 하는 것이요， 있다 하여도 곧 잊어야 하는 것이다 94) 
2) 뿐만 아니라 5. 16의 “꽃”은 또한 “깨끗이” 떨어져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威 선생의 “깨끗이”라는 말이-그가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일종의 “비연속척 역사관”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의 
의도에 비추어보면 진정한 歷史는 “깨끗이” 떨어지는 꽃에 비유된다. 말 
하자면 歷史는 淸算과 새로운 채창조의 과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속 
적인 역사과청은 마치 “진후에도 떨어지기 싫다는듯 시들시들， 지적지 
적 붙어있는 꽃”과 같이 “참더럽”고， 그러기에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군인청신은 「깨끗」이라는 한 말에 다 펀다. 필 혜는 천지가 눈이 부시게 펴었 
다가도 受精이 된 다옴엔 깨끗이 싹 떨어져야 꽃의 값이 있다. 진 후에도 떨어 
지기 싫다는 듯 시을시들， 지척지척 붙어 있는 꽃은 참 더렵다. 그려므로 할 일 
율 다 한 후는 곧 청권을 민간인에 불려주고 본래의 자리로 몰려간다 선언한 
94) 갇은 책，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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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창 군인다운 말이 다 95) 
3) 威 선생의 “비연속적 역사관”은 그의 “혁명흔"정확하게 말하 
면 그의 “민중혁 명 흔"가운데 서도 나타난다. 특히 여 기서 는 “영 구혁 
명흔”이라는 일충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威 선생은 혁명이 
“학생 ” 또는 “군인” 이 하는 것 이 아니 고 “사람” 또는 “민중”만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는다. 威 선생에 의하면， “혁명은 사람만이 한다. 학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으로 먼젓 번에는 실패했다. 군인도 사람은 아니다. 
그러으로 이번도 군인이 헥명하려 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96); “군인이 
란 뽑아 든 칼이다. 일을 일으킨 것은 그 속의 사람이지 그 칼이나 군 
복이 아니다”; 어찌 “학생， 군인만”이랴; “관리도， 옥사도， 신부도， 교 
수도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에 든， 잡은 것의 이름， 그 엽은 
옷의 이름이다. 사람은 맨 사람만이 사람이다". “사람은 서로 맨 사람 
￡로 만날 때에만 융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날마다 우리” 는 “피차 
지위 자격을 잊고 맨 사람￡로 만나고 대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이 
정말 혁명이다"97) 
이런 점에서 成 선생은 “혁명”이란 “다른 것 아”니라 “다시 근본 모양 
에 돌아”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기 위해 “혁명은 제도를 부” 셔야 한 
다; 또 “영원히 그 부수는 운동”이 바로 “혁명”이요， 이 “부수는 운동” 
을 “하는 것이” 바로 “민중이다”; 역사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 낡아 
서 해 치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를 부수려 할 때마다 민중에로 내려 
와서 그 민중을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방점은필자의 
것〕 이어서 威 선생은 자못 비장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 
우 혁명도 민중의 全的 찬성， 全的 지지， 全的 창가를 받지 않고는 혁명이 아 
니다민중 내놓고 꾸미는 혁명은 참 혁명이 아니다. 반드시 어느 해 가서는 
95) 갇은 책， p.42. 
96) 같은 책， p.41. 
97) 같은 책，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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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과 버그러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그리고 오래 속였으면 속었을 수록 그 
죄는 크고 그 해는 깊다 98) 
4) 그러나 威 선생은 민중혁명이 항상 “三日天下”로 끝났음도 또한 잊 
지 않는다. 더나아가 威 선생은 이러한 “민중혁명”의 短命性을 극복하 
는 길은 “영구혁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도 천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혁명할 때는 민중이 주인이 되지만 사흘이 옷가서 속고 뺏기는 것이 민중 
이다. 혁명 얼어나는 날 장교， 졸병， 민간인의 구별 있었올까?모든 참된 일은 
다. 그렇다. 나라 운영이 달린 일선에서 참모총장과 졸병이 나란히 섯기로서 
이가 저를 높다 할까? 저가 이를 낮다 할까? 그저 한가지 의무， 강격， 생명 
의 산 운동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대척을 물리치고 진지에 돌아온즉 하냐 
는 「각하」고 하나는 「이 자식」 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거짓 것이다. 그게다 뭐 
냐? 인간의 가슴에서 그런 것을 영원히 버려라 ! 이 날껏 그렇게 속아온 것이 
민중이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다 99) 
그런데 아무도 일단 일을 시작하연 제 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고 그 자리에 붙 
어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여서 사람이 제도의 종이 된다. 특권 없는 
제도 없다. 혁명은 제도를 〔다시말하면 “특권척” 제도를--필자주〕 부수는 일 
이다. 부수연 또 생킬 것이다 그러나 또 부수어야 한다. 영원히 그 부수는 운 
동을 계속해야 한다 100) (방첨은 훨자의 것〕 
흑자는 5.16을 “꽃”무로 비유한 威 선생의 논의는 한갖 “문학적 비유” 
나 “詩的 表現의 遊虛”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解”는 威 선생의 5.16폰이 당시에 미쳤던 막중한 영향을 과소 평가 
할 위험성이 있다 101) 威 선생의 5.16흔은 누구보다도 5. 16의 핵심인물 
98) 같은 책 , pp.42-44. 
99) 갇은 책 , p.43. 
100) 같은 책 , p.42. 
101) 成선생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웅을 보연， 이 첨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思想界 8월호와 9월호의 “編輯室 앞”란은 威션생의 글에 대한 독자 
의 반응을 싣고 있다. 옮겨보며 다음과 ; 
8월호 p.12 합선생님의 글을 읽고 
七月號를 받아든 즉시로 이 달의 威선생님 말씀 「五 0-六을 어떻게 볼 
까? J를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추기는 섬청으로 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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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朴 議長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E-로 짐작된다. 朴 훌훌長은 한 
때 風 선생이 “理想化”한 “깨끗”한 “꽃”의 이머지를 열심히 따라가보려 
우엇인가로 퉁격줘야 하겠눈레， 무위척으로 위축당한체 흘러 률어가던 
청신상태가 그 무엇인가를 붙장는 것 같았읍니다. 언제든 어떤 국면에 처 
해 있든 우리 젊은이에게는 !i:.렷한 사상척 뒷받챔이 있어야 했융니다. 이 
제 남은 〈마지막〉 걸은 이 거대한 조국의 〈수술〉이 하루속히 성공척인 완 
천한 성과와 컬질을 거두고 다시는 채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악을 제거하 
는 얼업니다. 
바야흐로 민중은 스스로 참여자가 되고 스스로 동력체가 되어야만 할 
시기업니다. 스스로 고통을 강당한다면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야 말것엽니다. 
(光化門局換金뺨옳課 金鎭秀)
함석헌 선생님의 「죠 • 一六」올 어떻게 볼까는 옆에서 다갱스레 몰려 주 
시는 것 같였융니다. 할아버의 사진올 보고 기했융니다. 수없는 주릅살과 
흰수염들은 조국올 염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죠월의 혁명은 수술이다. 그렇습니다. 수술을 
시작한 의사님들의 손이 깨끗하고 바른 수술올 해 주실 것올 바랍니다. 
뀌사의 즐기찬 번영을 법니다. 
(대구 계성고퉁학교 二학년 조복제) 
독재가 어재서 善이냐? 
인류의 존엄성은 國家보다 앞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철대란 무엇 
일까? 法이나 기구란 철대 완전할까? 代讓員은 국민의 진의를 철대로 
수행했울까? 물흔 독채란 국민과 거리가 더 멀다. 그러나 언제든지 철대 
로 멸기만 할까? 過速은 교통사고의 근원이다. 때문에 禁物이다. 그러나 
결갱척 위기에서 通念을 지키다 폭사해야 될까? 말로 타일러가는 말과 
혜려서 가는 말이 있다· 성난 縣홉도 있고 잔잔한 湖面도 있다. 
조각배는 함상 무사할까 ? 
너 속에 仁이 있다연 무엇 캡날까? 미친개 仁君을 안 물까? 고양이 
생션을 지켜 출까? 
정치는 아무게나 하는가? 
이 나라정치 혐툴어 못했나? 도척질 할려니까 어려웠고 뻔한 일 속일 
려니 어려웠지 ! 군인하고 학자틀이 도척놈만 못할까? 
參훌흥總長이 맥을 못추고 실권을 쥔 野戰司令官이 유엔軍司令官의 뒷받 
첨올 갖고도 맥을 옷춘 것은 누구의 힘일까? 하늘의 힘이요. 國民의 힘 
이 아닐까? 險路에 어찌 冒險이 없으랴， 물險에는失敗도있지만奇홉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살길이 奇置 아닐까? 
(軍郵二O九梅兵第-上陸師團 第十一聯隊 三中隊 元成陽)
民政에 앞셔 꼭 한 마다 
죠月훌짧의 成敗는 민족사활의 관건이다. 
우리에게 주워진 마지막 기회에 실패한다는 것은 반만년의 빽지화와 민 
족의 완전한 사멸융 의미활 뿔이다. 이상척 新共和I행율 탄생시키려는 진 
풍기에 鬼佈툴 느껄 국민이 있다면 癡的 존재일 뿐이다. 우리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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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애썼던 흔적올 보여다. 가장 좋은 예로서 威 선생의 글이 나온지 정 
확하게 l年이 되 는 1962년 7월 19일字 朴 議長의 “忠州” 발언을 들 수 
는 특히 혁명대열에 척극 창여해야 되겠으니 그것은 곧 民主福社國家의 질 
현에 對한 박차인 동시에 민청에로의 조속한 복뀌에 직결되는 요건이기 
예문이다. 혁명공약에도 천명된 바 있지만， 가속도척￡로 진행되는 과엽 
완수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민청은 곧 수렵훨 것이다. 
우리는 다시 청권욕과 금욕에 혈안이 펀 전형적 기성정치인의 대두흘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은 누언융 요치 않지만 아우리 과거가 청렴할 
지라도 국가민족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강철같은 신념이 없는 者의 政界進
버愈은 아예 내통탱이 철 일이다. 여하튼 新生第三共和國에 풍장할 갱치 
인은 사명의 중대합융 직관강지하여 「포리티시안의 愚를 범치말고」 거시 
척인 스테이츠엔이 되어 先見의 明을 발휘」하라. 
인류역사는 스돼야츠벤에게 항상 최대의 영광올 부여하였다. 
(쫓島홈ßH톨花面大京里 朴훌益) 
9월호， p.30 환회와 비애 속에 숭박꼭질 하던 해방 후十六년의 민주역 
사는 우렁찬 혁명의 행진 속에 다음의 기항치를 향해 험한 항로를 출발했 
융니다. 
조국의 수난기에 탄생하여 이 나라 민주사회 건설에 미력을 바치려먼 
뀌지의 컬섬은 변함이 없으나 제二공화국에 그렇게도 亂舞하던 언론의 자 
유가 민주 조국의 마지막 위기를 구출하려는 과단성 있는 혁명갱부 앞에 
서는 하루 아침에 벙어리가 되어버린 。1 제 「현대군사혁명의 유형 J I죠· 
-六혁명융 어떻게 볼까? J I현대척 사회개혁의 모탤」 등의 옥고는 계속 
하는 혁명 속에 마옹의 길잡이를 잃어버린 우리에겐 구원의 지팽이가 되 
었으며 새로운 민주풍화국의 굳건한 터전율 이룩하려는 혁명갱부의 좋은 
良識이 되었을 줄 밍습니다. 
조국애에 불타는 뀌지의 끊입없는 충고와 냉철한 비판은 조국의 마지막 
혁명과업 완수에 좋은 거름이 될 것올 確信하면서 이 땅의 민주복치사회 
건설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良짧융 제공하며 보다 많은 냉철한 건설척 
비판으로 귀지 본연의 임우수행에 최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우체 국 국내 우현과 李元錫)
용강해 보자 
民主國家에 있어셔의 름論A응 〈용강〉한데 있다. 검갱색융 보고 무슨 
색인지 판단하치 옷하고 흰색이라고 변명할 따위의 륨論A은 있￡나 마나 
다. 그러한 意味에서 ~錫憲씨의 「죠 0-六을 어떻게 볼까 ?J는 이 現흩올 
직관하고 누구보다도 이 나라률 사랑하는 이의 글이라고 보겠다. 事實지 
금까지의 를騙Á， 훌훌術Á， 훌者 따위률이 후빼이 있올 예마다 커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칭찬의 넋두리율 겨울밤 옛날 이야기처렴 얼마나 늘어놓았 
는가? I四 • 一九」 後가 그랬고 「죠 • 一六」後가 그랬다. 물론 「四 0-九」
나 「죠 • 一六」이 가진 웅장한 行進율 보고서 그냥 앉아 있올 수가 없 었겠 
지만 뼈플어질듯한 方向울 고철만한 소리는 제대로 를어보질 못했다. 앞 
a로는 좀더 〈용강〉해 보자. 그리 고 〈용감〉율 가슴 탁 터 놓고 받아들얼 
〈용감〉이 필요하겠다. 말 한 마다 제대로 해보자는 말이다. 검갱색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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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날 “記者들이 미리 提出한 一聯의 質問에 대해” 朴 議長이 “李
홈洛 代辯A을 通해 答辯”한 가운데 에 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 ”인 “내용” 
이 발견된다 : 
‘問=國民의 與論이 議長의 次期大統領職出馬플 願한다면 받아들일 생 각이 
있는가? 
‘答=아직 全혀 생각해본 바 없다. 國民이 喪心￡로 國家將來를 생각한다연 
다음의 大統領은 政治릎 잘아는 政治人중에서 選擇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와같은 軍A은 國家危急時에 一時的으로 必훨한 사람일지 는 모르나 앞으로 
모든 것이 正常化되고 移序가 바로 잡힌 다음에는 우리같은 사람이 政界에 나 
온다는 것은 國家將來를 鳥하여 利흡지 않다는 것올 나는 잘 알고 있다. 
言論人은 이 러 한 點에 對하여 國民들을 찰 량導하고 깨우쳐 주어 야 할 훌훌務가 
있다고 생각한다 102) (방첨은 필자의 것〕 
여기서 홍미있는 대목은 “다음의 大統領은 政治를 잘아는 政治A 중 
에서 選擇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분명한 것은 이 말이 혁명공약 제 
6 항에 나요는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된 
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朴議長은 “國民들을 잘 향導”해 주고 또 “깨 
우쳐 주어야 할” 이른바 “言論Á"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특히 긍정 
갱색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다. 
(市內東*門區쫓基二洞一二八 車先禮民方 尹壽千)
威先生닝의 「五 0-六을 어떻게 볼까 ?J라는 글융 感銘 깊게 읽었다. 
이중에서도 特히 「言論A 죽었나 죽였나」라고 하신 말씀은 당답하고 걱갱 
되는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주고 다소나마 安暗감을 가질 수가 있 
었다. 
오늘의 우리나라 신문은하나의 뉴스전달의 使命밖에 치니지 못한느낌 
을 준다. 우리나라가 좀더 福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
實을 直視하여 여기에 對한 모든 것의 옳고 그릅을 分明히 그리고 필速히 
分析批判함으로써 혜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혜로는 찬사를 아낌없 
이 베풀어 위기에 處해 있는 祖國의 進路를 明示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特히 오늘과 같은 업장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言論A들의 
批判이 重헐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言論A은 言論A으로서 의 使命을 완수하기 웠하여 좀더 追力
있고 果敢하게 펜을 놀려서 올바른 華옮課業이 완수되도록 앞장을 서주기 
바란다. 
(全南威平都짧橋面f*果里斗洞 훌鳳九) 
102) I東亞 日 報J (1962년 7월 20일 )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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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 
다. 적어도 朴 議長의 이러한 “언급”은 평소에 그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정치인”과 “신운기자” 또는 기타의 정치적-사회적 매개체에 
대한 펀견 또는 불신감과 비교해 볼 때 급진적 언명임에 툴립없다. 
다음으로 홍미 있는 대목은 “나와 같은 軍A은 國家危急時에 一時的유 
로 必賣한 사람”일 뿐이라는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 이 대목은 威 선생 
의 글의 어느대목과도 그맥을 같이한다는 느낌을 준다. 다시한번 威선 
생의 말을 여키에 옮겨보면， “五 • 一六은 ... 부득히 하여 한번 잠깐 할 것 
이요， 될수록은 없어야 하는 것이요， 있다 하여도 곧 잊어야 하는 것이 
다 平和정신은늘 부르짖어야지만 武斷정신은 한번만써야 한다 "103) 
威 선생의 논설문을 검토하면서 한가지 지적하고 넙어가야 할 점은， 
威 선생의 “정치관”이 놀랍게도 朴 議長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威 선생은 “민중”을 규정하는 대목에서，1) “맨 사 
람” 또는 “제사람”끼리의 “만남”을 강조하고， 2) “군인”이나 “학생 
“관리”나 “목사" “신부” 또는 “교수” 등 이른바 “제도”에 의해 매개되 
는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지위”나 “자격”에 의해 
매개되는 일체의 “만남”을 원칙상 부인한다. 따지고보면 威 선생의 이 
러한 “非制度的” 또는 “反制度的” 민중론은 “탈정치적 경향”을 강하게 
깔고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랄정치적 경향”은 기본적 
으로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청치에 
대한 威선생의 이와 같은 입장은 朴 議長의 그것과 장당한 유사점을 보 
여준다. 威 선생과 朴 議長의 유사점은 특히 “道德”에 대한 강조-때로 
는 지나친 강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공통점을 염 
두에 두면서 成 선생의 논의의 후반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여섯째 5. 16은 “인간개조의 혁명”이다. 威 선생에 의하연， 
... 야변 혁명으로 새로 나온 말은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하는 말이다. 四 • 
103) 같은 책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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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 때만 해도 「청신척인 운동~로까지 들어가야 한다」하는 갱도였a나 이번 
은 좀더 분영해졌다. 이것도 나와야 할 것이 나온 것아다. 옳은 말이다. 인간 
이 달라져야 한다. 제도만 고쳐서 되는 것 아니요， 사람， 바로 그것이 달라져 
야 할 것은 물혼이다 10.1 
여 71 서 威 선생은 특히 3가지 점에서 “인간개조”의 방향을 논한다. 
1) “인간개조”는 기본적￡로 “강제”가 아닌 “자유”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威 선생은 “사람이 다 성인이 아닌 이상" 더군다나 “민중”이라는 
존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지하고 타락된 것인 이상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 함을 일단 언청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란 “결국 
강제 없이는 아니될 것이”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1051 그러나 “칼 자루 
하나만”으로 “인간”을 개조하려는 생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 
히 밝힌다 1061 “한 마리 강아지를 길을 들이려 해도 강제만으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서일까?" 威 선생에 의하면， 강제는 늘 道理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道理”란 다름아닌 “사람 
은 다 같은 사람S로， 다 自由를 그 本質로 삼는”다는 것을 “아는 일이 
다 "1071 한걸음 더 나아가 “道理”는 “自由”란 다름아닌 “정신의 맘대로 
자람”임을 아는 것이다 1081 요컨대 인간개조란 “국민” 또는 “민중”이 자 
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길르는 일”이 다. 그러 나 주의 할 것은 “걸르는 
일”과 강제로 “뽑아올리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威 선생은 이렇 
게 말한다: 
... 걸르란 말은 뽑으란 말 아니다. 네 할 것 하고는 가만히 하늘 법칙을 기대 
라는 말이다. 열심이 있융수록 성급해지기가 쉽지만 성급해지연 나를 지나쳐 
믿기 쉽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냐님이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민중이 
스스로 하는 거다. 스스로다. <져철로〉란 말 아니다. <제가〉란 말이다. 민중의 
104) 같은 책 , p.44. 
105) 같은 책， p.44. 
106) 같은 책 , p.46. 
107) 같은 책 , p.44. 
108) 같윤 책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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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깨도록 깨워라. 그러나 너무 급히 깨우다 갱신 병자흘 만들지는 바라 1091 
•.. 그런데 사실에는 피스툴 하나로 민옥 개조률 해 보자는 열심당이 어찌 그 
리 많은가? 그 성의를 아강게 여긴다 1101 
2) 인간개조는 “반드시 철학이 그 뒤에 서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11 1) 
威 선생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는 특히 “사상이 문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112) 따라서 현대의 인간개조는 “새 세계관， 새 인생관”에 의해 뒷 
받침되어야 하며， “더구나 A間味를 가진 것”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 
다 113) 그러면 風 선생이 말하는 “A間味”를 가진 “철학-사상-세계관 
-인생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세계역사의 흐릅”과 
일치하는 “민주주의”이다. 威 선생에 의하면 “이날까지 이 인류사회의 
캠 푸를 버 려 ”온 “세 기 둥” 즉 “민족주의 “私的所有權” 그리 고 전통적 
“家展”이 오늘날 모두 “흔들리”고 있다. 이들은 말하자연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새로 어떻게 하지 않고는 세계적으로 
번저져 있는 문제를 도저히 풀”길이 없다 114) 여기서 威 선생은 “민주주 
의”야말로 오늘의 “세계역사의 흐름”과 일치하는 새로운 “철학-사상­
세계관-인생관”엄을 확신한다. 
셋째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흔들이 尙存
한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첫번째 예로서 “善意의 獨載”論을 들 수 있 
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에는 정도가 모자란다” 
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독재" 다시 말해서 “선의의 독재”를 “좀 하 
다가 점진적으로 민주청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威 션생은 “그것은 내용없는 빈말”에 불과하다고 
一鐵한다. “善意인데 獨載가 어떻게 있A며， 獨載거든 어떻게 善일 수 
109) 같은 책 , p.46. 
110) 같은 책 , p.44. 
111) 같은 책 , p.44. 
112) 같은 책 , p.38 ‘ 
113) 갇은 책 , p.44. 
114) 같은 책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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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올까?" “善에”는 “시기”가 없다. “즉각￡로 네 혼을 여는 것이 善。l
요， 션을 하연 또 반드시 알아보고 같이 여는 것이 혼이다 115)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두번째 예로서 “공산화”론이 있다. 남·북이 대 
치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하에서 순수 민주적인 개방체제를 고수하 
려 할 경우， 이것은 “공산당의 선전에 넘어갈” 위험성을 높여줄 뿐이라 
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威 선생은 이렇게 응수한다: 
…그렇게 무서우연 갱치에 손을 대지 마라. 사랑은 아우리 어려적어도， 어려 
씩을수록 말보다는 사실을 돼한다. 공산주의자가 말로 하면 너는 왜 사실로 
민중융 얻을 자신이 없느냐?… 민중이 모를까봐， 유혹에 넘어갈까봐 걱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칼올 든 것이 군인이 아니라 용기있는 것이 군인이다 • 
... 공산당과의 싸웅이 어찌 우기내기， 주먹내기， 꾀내기， 커짓말내기， 사랍못살 
게 굴기내기냐? 맘성내기， 혼내기， 도펴내기， 믿옴내기 아니냐? 그렇다. 멍 
는 자만이， 민중을 믿는자만이 이걸 것이다. …또 협상 무섭다 할 것 있느냐? 
우리 자식들이 저것틀을 설득이 아니라， 혼의 실력￡로 누를수 있도록， 누르는 
것이 아니다， 녹여버렬 수 있도록 한 번 걸려 보자꾸나? 군인이 왜 그리 氣뼈 
이 없느냐? 나는 공산당 태럭만름도 우서훈 것 없더라 116)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번째 예로서 “반공”론이 있다. 이에 대해 威
선생 은 “반공”론이 어 디 까지 나 과도기 적 방펀에 불과하다는 데 주의 하 
면서， 궁극적A로는 “민중을 킬르는” 보다 척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고 역설한다. 威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 물론 당면문제는 반공。l 지만， 반공만으로 나라 나가는 방향을 결갱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발 앞에 당한 바위다. 길은 그 보다 훨씬 더 험하다. 그것만 해 
결하면 되는 줄로 믿었다가는 큰 잘못올 저지를 것이다. 국민을 될 수록 넓은 
눈을 가지도록， 높은 이상을 가치도록， 깊은 신앙을 가지도록 걸려야 할 것이 
다. 분명히 잊지 말 것， 민중올 길르는 일이다 117’ 
일팝째 5. 16은 하나의 외과척 “수솔”에 해당되는 혁명이다. “병이 시 
115) 같은 책 , pp.37-38. 
116) 같은 책 , pp.38-39. 
117) 같은 책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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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때에 문지르고 불찜이나 했으면 됐을 것”을， 그리고 “약이라도 먹었 
으면 됐을 것인데， 그말 아니”듣고 시기를 놓쳐 “인젠 배를 갈르고 수 
술을 하게 되었다. 그래 칼을 잡은 것이다. 이제 병인에게 할 말은 그 
저 믿고 참무라는 것 뿐이 다. 죽기 각요하고 참아야 한다 다른 한펀 
“칼든 의사” 역시 다음의 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첫째， 성의지. 어떻게서든지 살려주겠다는 갱성을 가져 주야지. 훌는 仁術이 
라 갱말 仁해야지. 
둘째， 術이 높아야지. 성의 아무리 있어도 기술이 높지 않으면 옷살린다. 
셋째， 기구가 완비 되야지， 기술 아우리 좋아도 맨 손으로 복부 수술옷한다. 
넷째， 그러나 外科의 생명은 소독에 있다영웅심， 권리욕， 제고집， 시기 
심， 이런 따위는 그 중에서도 무서운， 하나만 응어 들면 모든 성의， 기숱， 지 
식， 기구， 약이 다 소용이 없어지논， 당장에 죽고마는 무서운 균이다. 
다섯째， 그리고 될 수록 신속히 해야지 마취해 놓고 시간 걸게 가연 회생 못 
하고 말지 않나? 얼른하고 물러나서 부모에게 내 주어야지. 지금 민중이 군사 
혁명 당하고도 어려풍철하고말도옷하는 것은 총 소리에 마취 당한것이다 118) 
이상에서 검토한 威 선생의 5. 16論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 5.16은 민 
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사이며， 둘째 5. 16은 “마지막” 혁명이며， 셋째 
5. 16은 한 단계 “낮아진” 혁명이며， 넷째 5. 16은 극도의 “不安”감을 주 
는 혁명이며， 다섯째 5. 16은 빨리 “淸算되어야 할” 혁명이며， 여섯째 
5. 16은 “인간개조”의 혁명이며， 일곱째 5.16은 외과적 “수술”에 해당되 
는 혁명이다. 이와같은 成 선생의 5. 16論에는 첫째 前 • 後간 서로 상반 
된 주장이 다소 발견된다. 예컨대 成 선생은 “혁명”이 “군인”이나 “학 
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혁명에 있어서 
의 “제도” 또는 기타 “사회적 매개”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도， 다른 한 
펀 혁명에 있어서 단순한 “仁”만이 아닌 “기술”과 “기구”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점이다. 또다른 예로서 成 선생은 역사적 실천에 있어서는 “겸 
손”에 바탕을 둔 “모험” 즉 “신중성”을 요구하연서도， 다른 한펀 “善“
에 “우슨 시기가 있을” 수 있￡며 또 “즉각으로 네 훈을 여는” 일 없이 
118) 강응 책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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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도 결코 행해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한다. 
풀째 成 선생의 모순과 불일치는 그의 “정치흔”에서도 나타난다. 그 
는 “정치”가 “구경”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무대”와 “연주장소”를 구분 
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현 청치세계의 기본 毒性이라 할 “영웅 
심， 권리욕， 제고집， 시기심” 등동을 단순히 “명균”으로-치명적 파괴 
력을 갖는 “병균”으로-치부함A로써 어떤 점에서 그는 정치세계에 대 
해 지 나치 게 “소박한” 또는 “몰이 해 한” 태 도마저 보여 준다. 
끝으로 威 선생은 인간과 역사에 관한 깊은 통찰력도 보여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 민중은 다락했어도 타락한 것 아니다. 개인척 도덕척 부족을 시대척 청신 
。l 購하고 만다. 그러으로 아우리 무지， 타락했어도 역사에 못쓰는 법은 없 
다119) C방첨은 필자의 것j 
5. 결 론 
지금까치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경제발전을 주장한 朴
의장이나， 민주발전을 주장한 威 선생은 모두가 정치를 부정적인 시각에 
서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朴 의장은 5.16을 전후한 당시의 상황을 “政
治過剩”으로 규청하고， 그 원인을 “非生塵的인 政商靈들”의 “代案없는 
비난”에 있다고 본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상호 경합 • 경쟁하며， 때로 
는 상충 • 대렵하는 것”이 “정치세계에 콩통된 속성임을 인정하지 않았” 
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에만 국한된 ‘고질’과 ‘악송’ 
으로” 그리고 “우리사회의 두드러진 ‘병리현상’￡로 진단하였다" 그 결 
과 그는 “비정치적 민주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청적 민주주의론”을 
제창하게 되었다. 
다른 한펀 威 선생은 “인간개조”의 당위성을 일단 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조는 어디까지나 민주척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 
119) 같은 책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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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뿐만 아니라 그 주체 역시 “맨사람” 즉 “민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인’이나 ‘학생’， ‘관리’나 ‘목사’， ‘신부’ 또는 ‘교수’ 
동”과 같은 “‘제도’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또는 청 
치적 ‘지위’나 ‘자격’에 의해 매개되는 일체의 ‘만남’을 원칙상 부인한 
다" 그는 특히 “영웅심， 권리욕， 제고집， 시기심” 등과 같은 정치세계 
의 어쩔 수 없는 기본 속성들을 다부시한다. 그에 의하면， 이들중의 하 
나만이라도 “묻어 들면 모든 성의， 키술， 지식， 기구， 약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당장에 죽고마는 무서운 균”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마침내 한국정치발전을 
寫해서는 정치 그 자체는 배제해야 한다는 혈說을 가져왔다. 정치가 배 
제펀 경제말전본 또는 정치가 배제된 민주주의론은 이러한 않說의 단적 
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격고 있는 만성적인 정치 
부재의 현상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遊說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앞으 
로의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遊說”에 춧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치발전은 경제발전론이나 민주발전론에 의해 
모두 매도되었던 정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에서만픔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은 理解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도 없다. 
